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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mong the 5th․6th graders

  Methods :  there were 609  5th․6th graders from 13 school located in Jeongeup city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10, 2004. Research instrument to test internet addiction was 4-points summated scale 

composed of 20-items and the instrument to examine stress coping behaviors was also 4-points summated scale 

composed of 30-items.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χ2-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PC 10.0.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were 2.4% of addiction, 36.5% of 

addiction tendency and 61.1% of non-addiction.

2. In the 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subscale stress coping behaviors, Internet 

addic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the passive-avoiding coping (r= .202, p= .000) and aggressive 

coping(r= .233, p= .00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internet 

addiction was passive-avoiding coping. Aggressive coping and active coping had significant effects on internet 

addiction. These predictive variables of internet addiction explained 10.2% of variance. 

  Conclusion : From the above findings, the author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prevention of the internet addiction and education of stress coping behaviors can be recommended for 

prevention of the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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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 신속성

과 편리함, 경제에 미치는 이점, 정부의 권장 등의 이

유로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

상적인 체험, 상호 의사소통과 같은 인터넷 자체의 특

성으로 인해 사용 연령층이 확대되어 사용자가 유아

에서 노년층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중독이라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Beard, 2002).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

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은 강박성과 중독성으

로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같이 일상생활장애, 현실

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성, 일탈행동, 내성 등의 특징적인 행동문제를 유발함

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청택 등, 

2002).

인터넷 중독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3,588명에

게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서 30.6%로 나타

났으며, 이를 근거로 하였을 때, 738만 명의 컴퓨터 

사용자가 인터넷 중독 증상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38.2%, 20대 33%, 

30대 21.9%, 40대 17%, 50대 18.6%로 10대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가장 많이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황

상민 등, 2001).

인터넷 중독은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인 부정직, 재

산 및 폭력, 자기중심, 오락 및 환각, 성, 가정 이탈욕

구, 외모치장에 관한 문제행동, 수업준비 및 태도에 

관한 문제행동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신남숙, 2003), 정신건강척도를 나타내는 자아, 사

회적지지, 정신병리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정동, 신

경증, 정신병, 신체화, 행동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신

병리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 인터넷 

중독은 초등학생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김혜정과 조복희, 2003).  

한편,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

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관

련 연구는 인터넷 중독 실태분석(황상민 등 2001), 인

터넷 중독을 예견하는 요인 중 개인의 취약성 요인

(김진희와 김경신, 2003; 이인숙 2003),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김청택 등, 2002)등으로 대부분 

성인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

한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박성자, 2002).    

10대의 시작 시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자아에 대한 관심, 또래집단 내 의 상호작용, 

학업관련 문제, 부모훈육과 부모기대 등의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한다(송의열, 1994). 과도한 스

트레스는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는 인생의 불가피한 측면이며, 인간기능의 차이를 만

드는 것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라고 인식되고 있다(Folkman& Lazarus, 1991). 

이곤섭(2001)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인터넷 중

독과 관련시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할 

때 스트레스는 해소되며,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을 사용하면 인터넷 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 즉, 인터넷 중독 경향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긍정적 문제 지향적 해결방식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 지향적인 방식을 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

숙해감에 따라 심리상태가 불안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표현이나 회피, 무시 등 감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감정적 공격 대처행동과 방어

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스트레스 대

처행동을 하는 등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미숙하여(손

무경, 2004; 이정언, 2003; 현온강과 이현정, 1999; 

Byrne& Mazanov. 2002),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

이 높다. 

인터넷 중독률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고, 일반성인보다는 초등학생이 높아 초등학

교 5․6학년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예측된다박경화 등, 2001).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으

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에 비해 후유증을 남길 소지가 훨씬 높다(조아미

와 방희정, 2003).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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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므로,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조사하고,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

한다.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

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

해 학업적, 직업적, 가정관련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Young, 1997; 

Young, 1999).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

리기 위해 Young이 제작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윤재

희(1999)가 번안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이

소영과 권정혜(200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4점 척

도로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Folkman과 Lazarus(1991)의 

정의에 근거하여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진아(2001)의 도구에 신재선과 정

문자(2002)의 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한 도구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박진아의 도구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읍시에 있는 총 36개의 초등학교 중 

13개의 초등학교를 편의 표집한 후, 각 학교별로 5․6

학년에서 1학급씩 단순 무작위 표집법에 의해 26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 6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본 도구는, Young(1999)이 제작하고, 윤재희

(1999)가 번안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청소년에 맞게 이

소영과 권정혜(2001)가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본 연

구 대상자에 맞게 예비조사를 거쳐 4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

리기 위한 척도로,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

적 행동,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학업에서의 장애여부, 

통제 절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

의 내용이 포함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

이다’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정말 그렇다’에 4점을 

배점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

이다. 척도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정

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 분

류를 기준으로 하여 중독군, 중독경향군, 비중독군으

로 분류하였다. 중독군은 66점에서 80점까지로 인터

넷 사용으로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독자, 중독경향군은 43점에서 65점까지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때때로 혹은 자주 경험하는 중

독경향자, 비중독군은 20점에서 42점까지로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나, 때때로 정보검색을 

장시간 할 수도 있는 정상적 인터넷 사용자를 의미한

다. 예비조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2이

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90이었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조사는 민하영과 유안

진(1998)이 개발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박진아(2001)의 도구

에 신재선과 정문자(2002)가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하여 5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이 일상 스

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측정하며 적극적, 소

극 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

동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영역별 문

항 수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6문항, 소극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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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9)

                N(%)
Gender boy 302(49.6)

girl 307(50.4)

Grade 5th grade 293(48.1)
6th grade 316(51.9)

School record high 96(15.8)
middle 415(68.1)
low 98(16.1)

Family high 309(50.7)
concord moderate 286(47.0)

low 14(2.3)

Using time a day less than 1hour 274(45.0)
1～2hours 216(35.5)
more than 2hours 119(19.5)

Place of using home 496(81.5)
internet school, others 72(11.8)

PC room 41( 6.7)

Usage content web surfing,others 252(41.4)
game 187(30.7)
e-mail, chatting 170(27.9)

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13문항,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 4문항,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7문

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1-4점을 주어 점수가 높

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1로 나타났으며, 스트레

스 대처행동 하위영역별로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

동 .75, 소극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72,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59,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

처행동 .68이었다. 예비조사에서 전체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별로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71, 소극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71, 공

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75,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

스 대처행동 .82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4년 4월 1일부터 5월 30

일까지 초등학교 2개 학급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조사에서 회수된 30명의 응답을 토대로 설문

내용을 수정․보완 한 후, 정읍시에 있는 5, 6학년 학

생에게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09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 통계처

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χ
2-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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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9)

 Characteristics 
Addiction Addiction  Non-

 χ2 ｐtendency Addiction

N(%) N(%) N(%)

Total 15(2.4) 222(36.5) 372(61.1)

Gender boy 13(4.3) 140(46.4) 149(49.3) 37.90  .000

girl  2( .7)  82(26.7) 223(72.6)

Grade 5th grade 7(2.4)  90(30.7) 196(66.9)  8.23  .016

6th grade 8(2.5) 132(41.8) 176(55.7)

School high 2(2.1)  25(26.0)  69(71.9) 21.93  .000

record middle 6(1.4) 151(36.4) 258(62.2)

low 7(7.1)  46(47.0)  45(45.9)

Family high  6(2.0)  90(29.1) 213(68.9) 38.60  .000

concord moderate  6(2.1) 129(45.1) 151(52.8)

low  3(21.4)   3(21.4) 8(57.2)

Using time less than 1hour 3(1.1) 55(20.1) 216(78.8) 109.66 .000

a day 1～2hours 1( .5) 92(42.6) 123(56.9)

more than 2hours 11(9.3) 75(63.0) 33(27.7)

Place of home 10(2.0) 189(38.1) 297(59.9) 12.06 .017

using PC room 3(7.3) 17((41.5) 21(51.2)

internet school, others 2(2.8) 16(22.2) 54(75.0)

Usage game 11(5.9) 89(47.6) 87(46.5) 34.73 .000

content chatting, e-mail 2(1.1) 62(36.5) 106(62.4)

web surfing,
others 2( .8) 71(28.2) 179(71.0)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학생 49.6%, 여학생 50.4%로 나타났고, 5학년 

48.1%, 6학년 51.9%이었다. 학업성적은 보통이 

68.1%이었으며,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0.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특성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은 1시간미만 45.0%, 1～2

시간미만 35.5%, 2시간이상 19.5%순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유치원 시기 10.2%, 

1～3학년 61.4%, 4～6학년 28.4%이었다. 컴퓨터 설치

장소는 본인의 방 28.7%, 거실 24.1%, 형제의 방 

21.5%이었다. 인터넷 주 이용 장소는 집이 81.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학교와 기타(공공장소)도 

11.8%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이유는 정보검색과 

기타(숙제, 음악듣기) 41.4%, 게임 30.7%, 이메일과 

채팅 27.9%이었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인터넷 중독 정도는 비중독군 61.1%, 중독경향군 

36.5%, 중독군 2.4%이었다<표 2>.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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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internet addiction and stress coping behaviors

Internet Addiction

ｒ(ｐ)

Active coping -.048( .234)

Passive, avoiding coping  .202( .000)

Aggressive coping  .233( .000)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002( .967)

성, 학년, 학업성적, 가족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중독군이 4.3%, 중독경향군이 

46.4%인 반면 여학생은 중독군이 .7%, 중독경향군이 

26.7%로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37.90, ｐ

= .000), 학년별로도 5학년의 중독군 2.4%, 중독경향

군 30.7%가, 6학년의 중독군 2.5%, 중독경향군 41.8%

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8.23, ｐ= .016). 

학업성적에서 잘하는 군의 중독군 2.1%, 중독경향

군이 26.0%인 반면, 못하는 군의 중독군 7.1%, 중독경

향군 47.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χ2=21.93, ｐ= 

.000), 가족분위기에서도 화목한 편의 중독군 2.0%, 중

독경향군 29.1%, 화목하지 않는 편의 중독군 21.4%, 

중독경향군 2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χ2=38.60, ｐ= .000).

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

독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 중 인터넷 중독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하루 사용 시간, 인터넷 

주 이용 장소, 인터넷 사용 이유였다. 하루 사용 시간

은 1시간미만인 경우 중독군 1.1%, 중독경향군 

20.1%, 1～2시간미만, 중독군 .5%, 중독경향군 

42.6%, 2시간이상, 중독군 9.3%, 중독경향군 63.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09.66, p= .000). 

인터넷 주 이용 장소도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χ2=12.06, p= .017), 집에서 

사용하는 군의 중독군 2.0%, 중독경향군 38.1%, PC

방에서 사용하는 군의 중독군 7.3%, 중독경향군 

41.5%이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이유에서도 각 군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χ2=34.73, p= .001), 게임

을 이용하는 군의 중독군 5.9%, 중독경향군 47.6%, 

정보검색과 기타(숙제, 음악듣기)를 이용하는 군의 

중독군  .8% 중독경향군 2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3. 인터넷 중독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인터넷 중독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의 상관정도는 비교적 낮았으나, 공격적 스트레스 대

처행동(r= .233, p= .000)과 소극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r= .202, p= .000)에서 유의한 순 상관관계

를 보였다<표 3>.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변인이 인터넷 중독 변인의 

10.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210,  

p= .000).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중 소극 회피

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설명하

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 = .231, 

t=5.161, p= .000),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은 공

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β = .206, t=5.108, p= 

.000),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β = -.159, 

t=-3.500, p= .000)이었다. 그러나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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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stress coping behaviors associated with internet addiction 

Variables b S. E. (b) β t ｐ

Constant 32.668

Active -.465 .133 -.159 -3.500 .000

coping

Passive  .593 .155  .231  5.161 .000

avoiding

coping

Aggressive  .614 .120  .206  5.108 .000

coping

Social support -.186 .164 -.050 -1.132 .258

seeking

coping

 Overall R = .320  Overall R
2
 = .102  Adjusted R

2
 = .096 

 Overall F =17.210  Significance =. 000 

Ⅳ. 논   의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관련 문제 행동인 의존, 내

성, 금단 등의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화되어 알코올, 

약물남용과 같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

업적, 재정적, 직업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서(Hall & Parsen, 2001),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연

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

하여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조사하고, 인터넷 중독 정도와 스

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보면, 전체의 2.4%

가 중독군, 36.5%가 중독경향군이었다. 이는 선행연

구들의 인터넷 중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일한 척

도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혜정과 

조복희(2003)의 중독군 4.5% 중독경향군 38.7%와 구

은정(2003)의 심각한 중독자 2.1%, 초기 중독자 

40.2%보다 약간 낮고, 김주연(2002)의 심각한 중독자 

1.8%, 초기 중독자 20.5%라고 보고한 연구결과 보다

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와 유치원 시기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터넷에 중독 되는 연령

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초등학교 전 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조사하는 후속연

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펴본 결과, 5학년보다 6학년이 더 높았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혜정과 조복희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률이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다는 황정미(2004)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아

동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렀을 때는 인터넷 중독률이 

훨씬 더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구은정, 2003). 또한, 인터넷 중독 정도

는 성별, 성적, 가족분위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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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

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사용 시간, 인터넷 주 이용 장

소, 인터넷 사용 이유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 하루 사용 시간에 따른 중독률은 2시간이상, 1

시간미만, 1～2시간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았다는 

김혜정과 조복희(2003), 강지선(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그리

고 1시간미만 사용 군에서 중독자가 나온 것은 이미 

지나친 사용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들이 인터넷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조

절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1일 사용 시간을 정

해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주 이용 장소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독군의 과반수 이상이 집

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집에서 인터넷

을 사용할수록 중독 점수가 높아졌다는 김주연(2002)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이인숙, 2003). 

인터넷 중독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정도는 비교적 낮

았으나,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소극 회피적 스트

레스 대처행동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의 의존적 사용이 회피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

였다는 점에서 이진영(2002)의 연구와 일치하나, 정

서 지향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문제 지향적 스트레

스 대처행동 모두 상관이 있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

이었다. 이러한 결과와 초등학생들은 일상적 스트레

스에 대처할 때 주로 정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과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며, 소극적 스

트레스 대처행동이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 방식의 

83%를 차지하였다고 보고한 추정옥(2000)의 연구결

과를 감안할 때,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초등학

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행동의 하나

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에 몰입하

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사용을 통

제하고 조절할 수 없음으로 인해 중독행동에 대한 스

트레스 대처행동에 실패하게 함으로써 중독 증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강지선, 1999).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스트레스 대처행동변인이 인터넷 중독 변인의 

10.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중 소극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

동이 인터넷 중독 정도에 가장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

인은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었다. 그리고 적극

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방

식이 인터넷 의존적 사용을 12.3% 설명하며, 문제 지

향적 대처행동 중 문제 직면적 대처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진영(2002)의 연구와 비슷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인

터넷 시작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도 높아질 것이 예측되며,  인터넷을 집에서, 

장시간 이용할수록, 가족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경우 높은 중독률을 보이므로, 인터

넷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

리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공격적, 소극 회피적 스트

레스 대처행동을 피하고,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행

동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인터넷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조사하고,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

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

는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36개 중 13개교

를 편의 표집한 후, 각 학교별로 5,6학년에서 1학급씩 

단순 무작위로 표출한 학생 총 609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였으며, 연구도구는 Young이 개발하고 이소영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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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2001)가 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4

점 척도로 수정한 인터넷 중독 척도와 민하영과 유안

진(1998)이 개발하고 박진아(200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보완한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2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중독군 2.4%, 중독경

향군 36.5%, 비중독군 61.1%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정도를 분석

한 결과 성별(χ2=37.90, p= .000), 학년(χ2=8.23, p= 

.016), 학업성적(χ2=21.93, p= .000), 가족분위기(χ
2=38.60, p= .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

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2시간이상 사용하는 군(χ2=109.66, p= .001), 주로 

집에서 이용하는 군(χ2=12.06, p= .017), 게임을 이

용하는 군(χ2=34.73, p= .000)에서 높은 중독률을 보

였다.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정도는 비교적 낮

았으나, 소극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r= .202, 

p= .000)과,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r= .233, 

p= .000)에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

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

트레스 대처행동변인이 인터넷 중독 변인의 10.2%

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210,  

p= .000).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중 소극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며(β = 

.231, t=5.161, p= .000), 다음은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β = .206, t=5.108, p= .000),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β = -.159, t=-3.500, p= 

.00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정읍시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중독률을 보였으

며, 스트레스 대처행동변인이 인터넷 중독 변인의 

10.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값이 비교

적 낮았으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1)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비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한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에 몰입함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에 스트레

스 대처행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스트레스 대처행동 하위영역 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나왔고, 일 지역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

기에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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